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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괴산 수해 농가 찾아 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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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한국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22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

은 괴산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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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손 돕기는 충북지역본부와 괴산증평지사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이른 아침 7시부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인삼밭에서 무너져 흘러내린 흙을 정리하고, 쓰러진 농작물 및 농경지 복

구, 퇴적물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7개 지사와 '저수지별 홍수기 관리수위 설정 및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양·배수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한 결함여부 및 작동상태 등 사전 점검했다.

이에 앞서 16일부터 20일까지 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40개 양·배수장 가동 및 재난상황실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폭우로 일부 수리시설물 유실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최 본부장은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

되고 있는 만큼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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